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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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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및대학생활적응의관계를파악하기위한서술적조사연구이

다.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K시에 위치한 4년제 간호학과 신입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t-test,ANOVA,Pearson'scorrelation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과전공만족도(r=.352,p<.001),진로정체감과대학생활적응(r=.256p<.01),전공만

족도와대학생활적응(r=.219,p<.01)은유의한양의상관관계로나타났고,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대학생활적응에 영향

을미치는요인으로회귀모형의45.0%를설명하였다.본연구를바탕으로간호학과신입생의대학생활적응의중요성을인지

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The participants were 202 nursing freshmen in K city from October 15 to November 

4. The data was collected by questionnaires and was analyzed using SPSS 20.0.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aptation was 45.0%.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foundation to recognize importance of College Adaptation an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College Adaption of nursing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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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인간의생명을다루는중추적인건강전문직

으로서간호대상자에게돌봄자의역할을수행하며,이러

한 역할에 대비하기 위해 신입생때부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여 필요한 역할과 전문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1].

대학생활적응은 현재의 발달 뿐 아니라 이후 대인관

계와 취업에 이르는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

한사회인으로성장하는밑바탕이라할수있다[2].그러

나 본인의 흥미나 가치보다 성적이나 주위의 기대에 맞

추어전공을선택한경우[1],전공과자신의특성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하거나,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습에대한흥미를상실할수있다[3].또한이는대학생

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대학 졸업 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전공만족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

과비교하여현재자신의전공을평가하는판단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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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4],간호대학생은대학생활동안간호학및전공교과

목,대인관계및간호에대한사회적이미지를통하여전

공만족도를판단하게된다[5].하지만간호대학생들은다

른 학과 학생보다 다양한 전공과목으로 인해,교육과정

에 여유로움 없이 과중한 학습을 해야하고,임상실습을

겸하며 짧은 시간 내에 정해진 지식을 습득해야하는 부

담을가지고있다[6].또한1학년때부터해부학,생리학,

미생물학 등의 전공 기초과목을 배우게 되고,암기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며[7],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해발생하는긴장감은많은스트레스를야기시키고[8],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졸업 후 진로결정과도 관련되며[4],간

호학과신입생의전공만족은추후간호직에대한긍정적

인 가치관과도 관련되어,간호사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

대학 진학시 전공선택은 향후 진로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사항이다[10].하지만 간호대학생은 입학 때부터 전

공이확실히정해져있어대학진학과동시에이미진로

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1],스스로 진로

와 전공을 탐색할 기회가 부족하다[11].또한 대학의 학

과에서도폭넓은인생진로를지도하기보다는,해당기관

의 간호사 채용 정보를 전달해주는 수준의 지도에 그치

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12],간호대학생은자신의진로

선택에대한깊이있는고찰이부족한상태에서졸업후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13].

하지만자기확신이포함된진로정체감은원활한대학

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졸업 후 직

업선택및유지에도영향을미치므로[14],신입생때부터

명확하고 안정적인 진로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대학

신입생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15].

대학 신입생 기간은 대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

요한 시기지만[16],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기존의 연구는 자아

존중감[17],자기 효능감[18],학업스트레스[8]등 신입생

개인내부 요인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논하는 연구

가 많았다.하지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에 많은 부분

을 차지하며,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는[19],

학업과 관련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

응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없다.더욱이 간호대학

생은 졸업 후에도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고 입학시 직

업적 선택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진로정체감과

전공에 대해 많이 간과해 온 것이 사실이다[11].

타 대학생에 비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관련 높은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2],이들의 전공만족도,진로정체

감을 측정하여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또한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보

이는 학생들을 신입생 때부터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방

안을제공하는것은개인적으로나사회적으로매우중요

한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전공

만족도및대학생활적응의상관관계를파악함으로서,간

호학과신입생의성공적인대학생활적응방안마련을위

한 진로지도,학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

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대학생활적응의상관관계와대학생활적응에영향요

인을파악하여성공적인대학생활적응방안마련을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구체적인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다.

2)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전공만

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파악한다.

3)대상자의 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대학생활 적응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대상자의대학생활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대학생활적응의상관관계를파악하기위한서술적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대상은K시에위치한4년제간호학과에재학

중인1학년신입생으로본연구목적및방법을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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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수집에 참여를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202명

이다.

연구대상자수는표본수산출프로그램GPower3.10

프로그램[2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검정력 .95,효과

크기 .30으로 계산하였을 때 양측검정에서 표본크기는

134명으로 산출되어,본 연구자수 202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이란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

로서,자신의 목표,흥미,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

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의미한다[21].본 연구

에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olland,Diger와 Power(1980)[15]가 개발한 진로정체감

도구를 Kim(1997)[22]이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고,

Kwon(2002)[23]이 간호 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채점을 역환산하

였으며,총14문항으로이루어져있다.각문항은4점리

커트 척도 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표시하도록 되어있고,점수

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997)[22]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89이고,

Kwon(2002)[23]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88이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alpha=.89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

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4].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

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Ha(2000)[4]가 작성한 34개

문항의학과만족도구중Lee(2004)[24]가전공만족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본 도구

는 인식만족,일반만족,교과만족,교수-학생 간 관계 만

족의4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총18문항으로구성

되어있다.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

에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표시하도록되어있고,점수가높을수록전공만족도가높

음을 의미한다.Ha(20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이고,Lee(2004)[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0이며,본연구에서는Cronbach'salpha=.90이었다.

2.3.3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학생들이대학환경속에서생활하면

서 학업,대인관계,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적절한반응을의미한다[25].본연구에서대상

자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Baker와

Siryk(1984)[25]이개발한대학생활적응(StudentAdjustment

toCollegeQuestionnaire:SACQ)도구를Hyun(1992)[26]

이 번안하고,Kim(2004)[27]이 수정 보완한 67문항의 도

구를사용하였다.본도구는학업적응,개인적-정서적적

응,대학환경적응,사회적응의4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

으며,총67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문항중사회적응영

역의 8문항,학업적응 영역의 1개 문항은 중복으로 포함

되었다.본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의 도구로 각 항목에

’매우그렇다(5점)‘에서’전혀그렇지않다(1점)‘까지표시

하도록 되어있고,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높음

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84)[25]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94이고,Kim(2004)[27]의 연구에서

Cronbach'salpha=.90이며,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대

상자에게연구의목적과연구참여여부를자율적으로결

정할수있으며,설문지작성중언제라도연구의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

하도록하였다.본연구의자료수집은2013년10월15일

부터 11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총 배부된 설문지는

207부였고,이중 미 응답했거나 불확실한 설문지 5부

(2.5%)를 제외한 202부를 분석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2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및 대

학생활적응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내적일관성 검사인 Cronbach'salpha

테스트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적응은 t-test,ANOVA를 사용하였고,사후검정은

Scheffè를이용하였다.대상자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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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로분석하였고대학생활적응에영향을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Multple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202명의대상자중남자는25명(12.2%),여자는177

명(87.8%)이었으며,대상자의 대부분이 189명(93.6%)으

로미혼의상태였다,진학동기는‘본인스스로의선택’에

의해서가97명(48.1%)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가

족의 권유’47명(23.3%),‘성적에 의해서‘37명(18.5%)순

으로나타났다.대학생활중어려운점은‘학과수업’이라

고 응답한 대상자가 127명(62.8%)으로 대다수를 차지하

였다.졸업 후 취업희망분야는 국내 병

원이 146명(72.4%),그 다음으로 해외병원 30명

(14.7%),공무원 13명(6.4%)순으로 나타났다[Table1].

[Table 1] Characterisitics of Subjects

(N=202)

Characterisitics Category N(%)

Gender
Male 25(12.2)

Female 177(87.8)

Marriage
Marriage 13(6.4)

Single 189(93.6)

Motivationfor

EnteringCollege

Ownchoice 97(48.1)

Familyrecommendation 47(23.3)

Accordingtograde 37(18.5)

Teacher,friend

recommendation
21(10.1)

Difficultyin

Collegelife

Lecture 127(62.8)

People'sattention 48(23.7)

RelationamongFriends 27(13.5)

TheFieldDesired

toWork

Domestichospital 146(72.4)

Overseashospital 30(14.7)

Publicofficial 13(6.4)

Schoolnurse 9(4.5)

Worksitenurse 4(1.9)

3.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

생활적응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4점 척도에 평균 2.77±0.68이

었다.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척도에 3.61±0.49점이

었으며,하위영역중가장높게나타난영역은‘인식만족

(4.03±0.84점)'이였다.그 다음으로 ‘일반만족(3.60±0.92

점)',’교과만족(3.19±0.82점)',‘교수-학생 간 관계만족

(3.14±0.87점)'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척도에 평균 3.06±0.29

점이었으며,하위영역중가장높게나타난영역은‘학업

적응(3.15±1.05점)’이었다.그 다음으로 ‘개인-정서적응

(3.10±0.31점)’,‘대학환경적응(3.06±0.45점)’,‘사회적응

(2.92±0.65점)’순으로 나타났다[Table2].

[Table 2]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N=202)

Category Mean±SD

TotalCareerIdentity 2.77±0.68

TotalMajorSatisfaction 3.61±0.49

AcknowageSatisfaction 4.03±0.84

GeneralSatisfaction 3.60±0.92

CurriculumSatisfaction 3.19±0.82

Student-FacultyrelationSatisfaction 3.14±0.87

TotalCollegeAdaptation 3.06±0.29

AcademicAdaptation 3.15±1.05

Personal-EmotionalAdaptation 3.10±0.31

CollegeEnvironmentAdaptation 3.06±0.45

SocialAdaptation 2.92±0.6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진로

    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진학동기(F=10.039,p=.000),

대학생활 중 어려운점(F=4.329,p=.006),취업희망분야

(F=2.453,p=.049)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를나타냈

다.유의한 요인에 대해 Scheffè검정을 한 결과,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 대상자가 성적에 의해 입학한 대상

자의 진로정체감보다 높게 나타났고,대학생활 중 학과

강의로어려움을겪는대상자의진로정체감이주위의시

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대

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진학동기(F=4.507,p=.005)에 따라

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

활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없었다[Table3].

3.4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r=.352,p<.001),

진로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r=.256,p<.01),전공만족도

와 대학생활적응(r=.219,p<.01)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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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CareerIdentity MajorSatisfaction CollegeAdaptation

Mean±SD
torF

(p)
Mean±SD

torF

(p)
Mean±SD

torF

(p)

Gender
Male

Female

2.86±0.53

2.77±0.69

0.543

(.132)

3.68±0.54

3.60±0.49

0.693

(.332)

3.16±0.34

3.04±0.29

1.670

(.102)

Marriage
Marriage

Single

2.40±0.62

2.81±0.67

-1.831

(.835)

4.09±0.60

3.58±0.47

3.279

(.190)

3.09±0.28

3.05±0.30

.402

(.881)

Motivation

forEntering

College

*Ownchoicea

Bygradeb

Family

recommendationc

Teacher,Friend

recommendationd

3.26±0.53

2.56±0.62

3.13±0.68

3.07±0.51

(a>b)

10.039

(.000)

3.72±0.46

3.45±0.51

3.47±0.48

3.34±0.57

(a>d)

4.507

(.005)

3.03±0.30

3.04±0.26

3.13±0.26

3.07±0.33

1.033

(.380)

Difficultyin

Collegelife

Relationamong

Friendsa

Lectureb

People'sattentionc

2.87±0.62

2.79±0.66

3.33±0.65

(b<c)

4.329

(.006)

3.65±0.59

3.60±0.49

3.33±0.50

1.254

(.292)

3.09±0.26

3.06±0.28

2.97±0.45

0.359

(.782)

TheField

DesiredtoWork

Domestichospital

Oversea'shospital

Publicofficial

Schoolnurse

Worksitenurse

2.70±0.63

3.06±0.80

2.74±0.53

3.23±0.53

2.52±1.24

2.453

(.049)

3.65±0.47

3.43±0.51

3.62±0.58

3.57±0.54

3.37±0.66

1.232

(.300)

3.1±0.28

3.1±0.36

3.0±0.33

3.0±0.16

3.4±0.37

1.468

(.215)

Posthoc:Scheffètest

[Table 3] Level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202)

[Table 4]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College Adaptation

(N=202)

Career

Identity

r(p)

Major

Satisfaction

r(p)

College

Adaptation

r(p)

CareerIdentity 1

Major

Satisfaction

.352

(<.001)
1

College

Adaptation

.256

(<.01)

.219

(<.01)
1

3.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적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기위한

회귀분석 실시결과,진로정체감(β=.58,p<.001),전공만

족도(β=.36,p<.01)모두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이 회귀모형에 대한 총 설명

력은 45.0%이었다[Table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Adaptation 

(N=202)

Variable B β t
Adj

R²
F(p)

Constant 3.07 16.94

.450
64.42

(<.001)

CareerIdentity .41 .58 9.69

Major

satisfaction
.26 .36 5.98

4. 고찰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서 신입생의

효과적인대학생활적응을돕기위한진로지도및학업적

응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연구에서대상자의진로정체감은평균2.77±0.68점

이었으며,이는간호대학생2,3학년을대상으로한Kwon

과 Choi(2010)[28]의 연구에서 2.27점,3학년 대상의

Choi(2009)[11]의연구에서나타난2.27±0.43점보다높은

수준이다.Kim(2012)[21]이학년이높아질수록진로정체

감이낮아짐을보고한연구결과가이를지지하며간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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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타과 학생에 비하여 취업이 대부분 정해진 상

태이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고찰을 할 기회

가 부족한데서[11]나온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타 학과 4년제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조사한

Lee(2006)[29]의 연구에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진로

정체감이더높게나타나상이한결과를보였고,이에전

공별 진로정체감의 차이와 학년별 진로정체감의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은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진학한대상자가성적에의해진학한대상자의진로정체

감보다더높게나타났다.이는본인의적성과선택에따

라 진학한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고,직업

선택에서도 높은 자기 확신을 갖게 됨을 보고한

Kim(2012)[21],Lee와Kwon(1996)[30]의연구가이를지

지하며,타인의 권유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진학

한학생의진로에대한인식이더높음을알수있다.이

에대학역시학생선발과정에서학업적인측면뿐만아니

라 진로에 대한 적성,흥미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 방

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21]. 또한

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으나,남학생(2.86±0.53점)이

여학생(2.77±0.69점)보다 높은 진로정체감을 나타냈고,

Cho와 Lee(2006)[12],Kim(2012)[21]과 미국 3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Leehu와 Devon(2005)

[31]의연구에서도동일한결과를보여,남성은직업선택

에 있어 여학생보다 진로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고 적

성에 따라 진학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3.61±0.49점으로

나타났고,이는 간호대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2011)[32]연구의 3.91±0.50점 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는 신입생은 전공에 대해서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태이고,전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나온 결과로

생각되며,이에 신입생 때부터 전공에 대한 인식을 높여

줄수있는학습법또는전공탐색프로그램이필요할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남자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한Lee(2011)[33]의

연구에서3.77±0.54점으로나타나본연구보다높은결과

를 보였는데,본 연구는 대상자 중 178명(87.8%)이 여학

생으로서,간호학과에 진학한 남학생은 전공에 대한 보

다뚜렷한목표와인식을가지고진학하기때문에[33]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 중 가장 높았던 하위영역은 학과 인지도

에대한만족을나타내는‘인식만족’이었고,가장낮은하

위영역은‘교수-학생간관계만족’이었다.Kim(2011)[32],

Lee(2011)[33],Moon과 Lee(2010)[34]의 연구에서도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났으며,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사회

적으로인정받는직업으로서간호사에대한인식에대해

서는 만족하지만[34],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도는 낮음

을 알 수 있다.이에 신입생 때부터 교수와 신입생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며,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지도교수제를 강화하고[17],학습법이나 진

로지도 등을 통한 신입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4].또한 Kim(2003)[35]의

연구에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교

수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증진시킴으로서 전공만

족도를높이고더나아가대학생활적응역시높일수있

을 것이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06±0.29점으로 보통 수준

이었으며,이는 3년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Park등(2009)[36]의연구에서3.0점,Jung과Chung(2012)[17]

의연구에서 2.9±0.37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수준

이다.하지만본연구는4년제간호학과신입생을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로,학제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

문에 학제 간 차이에 따른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알

아보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또한전학년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9)[37]의 연구에서 9점

척도5.12±0.83점,의약계열대학생대상의Sim(2013)[38]

의연구에서5점척도3.02점으로나타나,본연구보다약

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은 학

년이올라갈수록다양한교과과정과임상실습수행에대

한 스트레스로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

에 입학 시 부터 신입생들이 학과생활에 만족감을 느끼

고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프로그램의개발과실행이요구될것으로사료된다

[17].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영역은 ‘사회

적응’이었다.‘사회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의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정도,안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친구나부모

와의사회적관계,교수,교우와의원활한의사소통을포

함하는데[38],이는간호학과신입생의사회적관계에대

한 지지가 부족하며,교과과정의 과중한 부담으로 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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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보다 동아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교과 외

활동이 매우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동아리활동을통해선후배및타학과학생들과의대

인관계를 넓힐 수 있고,교과학습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을 감소시킬 수 있다[17].또한 교과학습을 통해 성취하

기힘든부분을이룰수있고이는대학생활적응으로이

어지 수 있기 때문에[39],신입생의 동아리 활동이나,사

회봉사활동을위한학교의지원과배려가필요할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에서진로정체감과전공만족도는양의상관관

계를 보였다.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진로정체

감이 높게 나타난 Kim(2012)[21],Kwon과 Choi(2010)

[28]의연구와전공만족도는장래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직업선택에 대한 자기 확신이 뚜렷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한 Cho와 Lee(2006)

[12]의연구결과가이를강력하게지지한다.또한진로정

체감과 대학생활적응,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진로에 대

한인식이높을수록대학생활적응에긍정적인관계가있

음을알수있다.이에학생을지도하는교수는학생들에

게 진로지도와 직업의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역할을수행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며,성공적인대학생

활적응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신입생부터 제공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34].

또한본연구결과진로정체감과전공만족도는신입생

의대학생활적응에영향력있는유의한요인으로나타났

다.이는 Yang등(2012)[1],Jung과 Chung(2012)[17]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

인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이에 지도교수들은 효율적인 학

습법 개발,학생들과의 전공지식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정

보공유,선배와의만남을통해학생들의전공에대한인

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17].또한 신입생 때부터 학과

차원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며,진로 교육 시에 교수들은

과거의 단편적인 진로상담에서 벗어나 간호사들이 진출

할수있는직업의다양함과사회적인직업변화를파악

하여,학생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진출을 시도할 수 있도

록 하는 심도 깊은 진로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34].이

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울것이며,더나아가대학생활에보다더잘적응하고

졸업후취업분야와진로설정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전

공만족도및대학생활적응의상관관계를밝힘으로서,진

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 향상

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데 있다.간호학과

신입생의진로정체감과전공만족을높여주기위해,입학

전 학교생활체험 프로그램[1],선후배,교수와의 관계 강

화를위한멘토링프로그램[32]등을통한학교차원의프

로그램 개발 및 수행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이를

통해신입생의성공적인대학생활적응이이루어질수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연구를바탕으로간호학과신입생의대학생활적응

의중요성을인지하고,이를증진시킬수있는대학생활

적응프로그램개발의기초가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대학생활적응의관계를알아봄으로서,간호학과신입

생의대학생활적응을높이기위한중재마련의기초를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모두유의한양의상관관계로나타났으며,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학 생활적

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 마

련에기초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이상의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첫째,전국

적단위의대규모간호학과신입생의진로정체감,전공만

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을 조사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다양한 전공을 포함시켜 전공별 신입생의 전공만

족도와 진로정체감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셋째,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신입생의 진로정체감

과전공만족도향상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효과를분

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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